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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가스전 개발에 합류
우즈벡 수르길 프로젝트 지분 50% 참여 … 매장량 9600만톤

수출입은행이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수출입은행과 가스공사는 4월13일 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에 대한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해외 자원개발사업 공동 발굴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자금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앙아시아 수르길 가스전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르길 가스전은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가스 매장략이 96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06년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해 총 29억달러의 절반 가량을 참여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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